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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자전거길 개통식 주관 철회요구 거부한 경남도 김두관 지사를 규탄한다.

4대강사업을 반대한다면서
4대강사업을 찬동하는 행사를 주관하는 경남도는 각성하라

4대강사업저지 및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 ( 2012. 04. 20 )

지난 4월18일 우리는 경남도의 낙동강 자전거길 개통식 주관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으며 
해당 기자회견문을 도지사 비서실에 전달하고 답변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19일 어제 경남도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변함이 없으나” 우리의 자전거길 개통식 주관 철회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는 답변을 통지해왔다. 

4대강사업을 반대한다면서도 4대강사업 낙동강자전거길 개통식을 주관하는 김두관도정을 이해할 수 
없다. 4대강사업이라는 명칭만 빼면 낙동강 자전거길이 4대강사업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인가? 이것은 
분명 김두관도정이 도민을 우롱하는 것에 불과하다. 과거에 김태호도지사는 이명박정부가 한반도 운하 
중단을 선언하자 사업내용은 변함없이 사업명칭만 “낙동강 물길잇기” “낙동강 하천정비” 등으로 변경
해가면서 중단된 한반도 운하사업을 되살려내었던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에 우리는 경남도 김두관지사 규탄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 일시 : 2012년 4월22일(일) / 오전 9시 50분
● 장소 : 개통식 행사장 입구 제방

지난 4월18일과 19일 양일간 우리는 경남도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주관하는 4대강사업 낙동강자전
거길 개통식을 앞두고 자전거길 실태를 파악하였다. 실태조사결과를 첨부한다. 

¤ 자전거길 실태조사결과 문의 : 곽빛나 간사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낙동강 자전거길 개통식 및 자전거대행진] 

v 4월 22일 자전거의 날 전체 행사경로

¤ 간략설명

총 7구역
총 17지점
총거리 : 29km  왕복거리 : 58km
 ▶지도상 거리상정임으로 경상도 계획 왕복 56km와는 다도 차이가 발생.



Ⅰ구역

 
 

 

   
 

        (왼쪽부터 오른쪽
             위로 설명)  

                      
 2. 
일반도로와
자전거 길이
끝나는 지점.

1. 출발지
정확한 출발지점은 확인 못함.

3. 
갑자기 자전거 도로가 끝나지만 
정확한 표시가 없음. 
자전거 횡단구역임에도 앞뒤로 
경고조차 없어 사고위험이 따름. 
그리고 마을길로 자전거길이
이어지지만 희미한 표시만 있음. 
마을 회관을 화장실로 
사용하라는 표시가 있음.



 Ⅱ 구역

            5.

      

 4. 곳곳에 교통통제안내표시가 있음. 

함안보를 건너는 인도를 자전거 길로 만들어 놓음.



Ⅲ 구역
                       6.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설명)

    7. 아래 장에서 설명( 8지점과 같이 설명)

자전거 횡단구역 표시가 명확하게 표시가 없음.
자전거도로 해체표시 후 일반도로로 이동함.
빨간 표시가 자전거 길이지만 위험함.



 Ⅲ 구역

 8.
구불한 길이 계속해서 진행되지만 자전거 길과 일반도로가 함께 진행됨.
일부구간은 중앙선조차 표시 없지만 위험표시가 없음.
낙석주의표지판과 낭떠러지주의 표지판이 곳곳에 설치되어있음.



Ⅳ구역                                                  9. 
     한창 공사가 진행중이였다.
     왼쪽 도로에 자전거 표시가 있었으나 지우고
     주민들이 사용하는 농로를 자전거 길로 바꾸는 작업 중.  
       
      

       11.
       일반도로에 자전거길을 억지로 만들다보니 
       다시 자전거길이 해제되지만 어떤 표시도 없음.
       나무데크식 자전거도로를 타고 제방으로 내려감.

   10. 
    일반도로 옆에 자전거 길이 만들어졌으나 길과 구분표시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음.



Ⅴ 구역

                     12.
                     

   

자전거 길 해체 표시와 함께 
공사가 진행중이였음.
제방을 따라 자전거 길이 
만들어져있는지 12지점과 
13지점 사이를 확인 못함.



Ⅵ 구역

            

13.
 12지점에서 자전거 길이 해제 
되고 이어지는 자전거길을 13지
점에서 확인한 바 제방위로 이어
져 있음.

14 , 15.
14지점과 15지점은 동일한 방식으로 공사 및 나무데크식 자전거 길과 
제방으로 이어져 같이 설명.
위험 교각하부 공사 중 서행이란 표지판과 가로등 밑에는 자전거와 
부딪치지 않도록 설치해 둠.
나무데크식 자전거 길은 경사가 급격하여 자전거를 들고 
  



Ⅶ 구역

  

         16.
          자전거전용도로 해체 간판과 함께 일반도로로
          연결됨.
          16지점에서 17지점은 모두 제방을 자전거 길로
          만들어져 있음.
  

        17. 국토종주라는 표시가 제방 위로 계속 되며, 차량은 진입 금지되어있음.


